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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금요친양집회 시에 청지기훈련을 합니다. 훈련01라기보다 말씀과 친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 

는 은혜로 거듭나는 복음의 E당|입니다 2011년을 마무리하고 2012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 

게 주사는 주님의 밀씀이기에 이번 청~I기훈련은 더욱 특별합니다 수많은 교화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지 

만， 정작 참 복음과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없는 이 시대를 흥딴 예수님의 밀씀을 들을 수 있탑니다 E띔을 

7112.품~~I 마A파， 이번에 꼭 오셔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ζ!O I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사는 위임목사님의 강건함과 청지기훈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그리고 당일 훈련을 E뺑하 

는 데 적절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청지기훈련어|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대마 26:41).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라면 누구라도 좋으니 함께 나오십시와사 55:6). 아기와 어린 자녀들을 위한 예배실도 준비되어 있으니 
O~무 걱정 nμl고 오십시오 당일 많은 혼잡이 여|상도l오LI 교회에 오실 때어}는 7답적 C圖교통이나 ~I풀 

을 하여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발걸음을 채촉하십시오 

십자가목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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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에 있는 본문의 말씀 

은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핵심을 놓 

친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교되는 경 

향이 많다.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의 다툼’ 이라는 점이다. 다툼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 

님의 자녀이다.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 

리스도인에게 어떤 다툼이 있다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삶， 그 자체이다. 바 

로， 옛 자아와 새 피조물과의 다툼은 매 순간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다툼은 세상사의 
다툼괴는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이 다툼을세상적인 가치와기준， 교리와신조를가지 

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항상 문제는 심각해 
진다(고전 6:D.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다툼이 일어났을 때 결론적인 해결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디툼은 

해결되지않는다.오히려신지들간의화합을깨뜨릴뿐이다.그리스도인들은보혈과관 

계를맺는사람들인데， 세상사람들은보혈과전혀 관계없는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 7:23}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불의한지들!'(고전 6:D이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 

해 주신대빌 2:딩.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마 11:28). 우리가 십자가를 떠 
날 때 의인은 없다(롬 3:23). 띠라서 십자가의 보혈이 다툼 해결의 핵심이다. 세상 사람 
들이 원히는 해결 방식이 아니라， ‘보혈과 관계가 있는지’ 가 제일 중요하다. 보혈 앞에 
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마 3:2， 4:17뽑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착한 행살’까 
5:16)로 가르쳐주셨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사랑을 실천해야한다{요일 3:14~16). 

·청'Af71훌헌 안내 및 화삭 f.1Lff. 본지 7맨 

임직예배가 01번 주 수요2부예배 시에 않니다. 임직X들이 오직 믿음으로 자기 십~~7~를 

지고 그리스도의 알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 
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O~무 것도 알지 0κ|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복음에 전심전력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7~가 필요합니 

다 임직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01들이 걸어7빠 할 갈을 촉복해 주시고1 기도해 주실 것을 부 

탁드랍니대롬 15:16). 쩌빼대 장렐댈자 주빼표 요악 본지 4면 
·다음 주월'(10월 30웰， 종교JH혹주일 

• 신자들의 판단은， 기준은? 디툼이 일어났을 때 결론적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듯이， 신자들의 판단과 기준도 그싹도의 십자7에 있다. “성도7t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 

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고전 6:2) ‘정도”는 보혈과 관계를 맺었기에 천하보다 귀 

하다. 바로 이 성도가세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성도에게는 예수가 있지만세생l는 예 

수가 없다(단 7:22 ; 마 19:28). 그래서 그 무엇보다 쉽고 확실하게 판단이 된다. 서1 Ĵ에 
는 큰 것이나 참 지혜가 없다{고전 6:3.5). 매일 디툼 해결의 기준이 되는 십자가를 붙 

들며 회개하면， 문제는해결된다 

• 다툼은 교효|를 어떻계 만드는가? 다툼은 교회를 위험 가운데 빠지게 한다. 사실， 

마귀가 가장 원히는 것이 이것이다. 마귀가 사람들과 환경을 이용하여 다툼을 일으켰 

을 때 차리리 속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전 6:7).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 
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가? 의 문제이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 

기 때문이다. 주님은 모든 과정을 보시며，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실 것이다(잠 20:22 ; 
벤전 2:22~23). 디툼은 분명히 교회를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하지만， 십자가가 있다 

면 오히려 복음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다툼에 세상의 법과 가치를 꿀어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 

가야 한다. 다툼을 해결히는 판단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십 
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회개해야 한다{고전 7:5 ; 벌 2:7~1D. 예수님 안 

에서 일어난 다퉁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히 5:8~10) ，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의 다툼을하나님의 영광으로바꾸자. 이를위해서 오직 예수그리스도를바라보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다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 

소서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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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39)One of the criminals who hung there hurled insults at him: ‘'Aren't you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40)But the other criminal rebuked him. “Don ’t you fear God," he sa찌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41)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42)Then he sa찌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43) J esus answered him, ‘'1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 

(Luke 23:39-43) 

B oth of the Cαm띠ru띠」κ띠짜때c미마뼈i야버fie어d cr이r미im뼈n 

under God'’s condemnation . They were sinners with a death 

sentence at hand. Ouring their final moments of life one took a 

different path . Both heard Jesus pray to God about His crucifiers, 

" Father, forgive them ,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Lk. 23:34). Both heard the sneers from the crowd and the 

rulers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Christ of God, the Chosen One"(Lk. 23:35) . One of the crucified 

criminals responded to Jesus by hurling abuse at Him, mockingly 

saying "Aren ’t you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 (Lk. 23 :39) . 

The other criminal immediately rebuked him, saying “ Oon ’t you 

fear God ,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Lk. 23 :40~41). This criminal 

had almost no chance of salvation because he never saw Jesus' 

miracles or ministry, and he was at death’s door step. The only 

real thing he witnessed about Jesus was His prayer, and yet this 

was enough. What did Jesus' final words to this criminal mean? 

Jesus' words to this criminal were about pardon . The Bible 

doesn ’t mention this criminal ’s name, age, or even the crime 

committed, but it does disclose the evidence of God working in 

his heart during his last moments. Somehow this criminal 

became aware of God's knowledge. He believed what Jesus 

said. He became reverent toward God, "Oon ’t you fear God" (Lk. 

23:40). He confessed his 9비 It ， "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Lk. 23 :41). From his heart 

he prayed to the Lord Jesus, and his prayer was answered. He 

was given the assurance that his sins were forgiven and the 

promise oflife, " 1 tell you the truth ,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Lk. 23 :43) . 

Jesus' words to this criminal were persona l. This criminal 

never heard Jesus preach, only saw Him suffering and dying on 

a cross . He heard Jesus pray, and he looked at Jesus as his Lord 

and Savior w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 (Lk. 23 :42) .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 1 

tell you the truth ,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Lk. 

23:43) . Isn’t this criminal ’s faith wonderful? 1 honestly think this 

criminal ’s faith is more amazing than anyone else since the 

Garden of Eden . My heart leaps for joy when 1 think about him. A 

lot of people that surrounded Jesus during His earthly ministry 

worshipped and prais !;Jd 

the last moment truly worshipped and praised Him as Lord . This 

criminal expected Jesus to complete His work . He prayed , 

“ Remember me " (Lk. 23 :42) . Surely such faith has never before 

been found! Somebody who knew little to nothing about Jesus 

during his whole life, and then at the last miriute while dying 

sees Jesus as his Savior is truly amazing . Can you believe that a 

person can have that kind of faith? 

Jesus' words to this criminal were about paradise, “ 1 tell you 

the truth ,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 (Lk. 23 :43) . AII 

believers will be in heaven when death comes. This crim inal's 

final dying m.oment with Jesus at his side was completely 

comforted in the knowledge that even though he was dying to 

this world , he would soon be living in heaven. The problem of 

death was solved in the promise of paradise! This criminal was 

literally dying on a cross next to Jesus. He saw Jesus dying on 

His cross, and yet still believed in Him. Everything was done and 

taken care of for him when Jesus told him, "1 tell you the truth ,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Lk. 23 :43). The promise 

of paradise and the problem of death were all solved in this one 

statement. Eternity was just a step away. No soul can sleep 

unconsciously. Many people th ink that when you die nothing 

happens; they think you just slip into unconscioLisness . When 

Jesus returns all bodies will be resurrected . Some will be 

resurrected for heaven, and some will have to get up to go to 

hel l. Everyone will be very conscious of their surroundings! 

Salvation does not come to someone because of their works or 

religious acts, nor does it come because of their achievements . 

Just look at this criminal who had no time left to do anyone or 

anything good . Salvation only comes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My dear friends , today is Reformation Sunday and 1 want to 

really, deeply, honestly, and simply challenge your faith. Is your 

faith directly related to heaven? Today you praise Jesus, but 

what about later? 1 envy this criminal ’s powerful faith . So many 

times 1 have rejected Je'sus . So many times my pride and 

emotions have distracted me from focusing on Jesus and 

paradise . 00 you really bel ieve in Jesus as your Savior? 00 you 

really believe in heaven? In the most terrible of situations, Jesus 

saved this poor criminal; “ 1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Lk. 23 :43). 1 hope your faith is as genuine 

as this criminal , so that you can be with Jesus in paradise . God 

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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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가 나와 함쩨 낙뭔떼 았으려라 

(39)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닥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39""43) 
갱생관쪽사 

여l 수님 양 옆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유죄였 
| 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죽게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생의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두 행악자 모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용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녹 23:34). 두 행악자는 군중과 지도자들의 비웃음도 들 

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 

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녹 23:35). 이 때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 

원하라!' (녹 23:39)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의 행악자는 즉 

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 

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녹 23:40~41)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사역을 본 적이 없는 상 

태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가망이 거의 없었습니 

다. 그가 예수님에 관해 실제로 목격한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지만， 이것 

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행악자에게 어떤 의미 

였을까요? 

용서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 행악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행악자의 이름， 나이 ， 심지어 죄목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 

경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서 일하셨다는 증거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 

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 

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내’(녹 23:40). 또 그는 자신의 죄 

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녹 23 :41). 그는 진심으로 주 예수님께 기도하여 응 

답받았습니다. 그는 죄 사함과 아울러 새 생명의 약속을 보장 받았던 것 
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 

리라?' (녹 23:43). 

개인적인대화이다 

이 행악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행악자 

는결코예수님의 설교를들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고 

난 받으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 

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녹 23:42)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은 그를 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패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끼녹 23:43). 이 행악자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실로 이 행악자의 믿음이 에덴 동산 이래로 살았던 누 
구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생각할 때 저의 심장은 기뻐 

됩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반면 이 행악자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지만 진 

실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행 

악자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기에 ‘나를 기 

억하소서" (녹 23:42)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확실히 이런 믿음은 이전에 

는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모르던 이가 마지막 죽어가던 순간 

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다니 진실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이 

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에관한대화이다 

이 행악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낙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진 

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끼녹 23:43). 

모든 신자는 죽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행악자에게는 완전한 펑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지만 곧 천국에서 살리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천 

국의 약속을 믿어 해결된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 옆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 

심을 보았으나 여전히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 

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행악자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담당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 

으리라!' (녹 23 :43). 이 한 마디로 인하여 닥원의 약속과 죽음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영원의 세계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의식 없이 잠 

자는 영혼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도 아무 일도 없으며 ， 단지 의 

식 없는 상태로 스르록 빠져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는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고， 어 

떤 사람은 지옥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 때는 의식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주변 상황을 아주 잘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사역이나 종교적 행위는 물론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악자 

를 보십시오. 그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시간도 없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는 진실로， 깊이， 진 

솔하고 단순하게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천국과 직접 관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만，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저는 이 행악자의 강력한 믿음이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수없이 거절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예수님과 닥원에 대한 초점이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여러 

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천국을 믿습 

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불쌍한 행악자를 구원하셨습 

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닥원에 있으리 

라." (녹 23 :43) . 여러분의 믿음이 이 행악자처럼 진짜가되기를소망합니 

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닥원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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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야는 여|수닙 탄생 전 9세기경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링1 하나닙만이 유일신임 

을 일깨우면서 바알 신을 E~파한 선지자였다. 엘리야으|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 

는 뭇을 가지고 있고， 그는 몸에 털이 많으며 길르앗 지방의 디셉 마을 시람이었다. 엘리야 

는 불 밀과 불 수레률 타고 승천하였다 

@가뭄을 선포하대왕상 17:1)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을 떠나 우S낳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효κf. 

@끼마구{률 통허여 엘리O~률 먹이시대왕상 17:2";끼 엘 
리야는 숨어 지내며 끼마귀률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 

급받았다. 

@사르맛 과부의 가량i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대왕 

상 1ì.&--16) 사르벗의 가난한 과부는 웰리야의 말에 
순증하여 대접함으로 먹을 양식인 가루와 기름이 떨어 

지지않았다. 

@사르벗 과부의 아들이 실이나대왕상 1τ17"'24) 사르벗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에 웰리야의 기도로 다시 실아났다. 

@길웰 t!뼈서 불로 응답을 받대왕상 18.19'"때)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닙rt.tol 참 신이심을 증거 
승}였다. 

@큰 비로 응답을 받q{왕상 18:41"'45) 엘리야가 길웰 t뻐| 
서 비률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쏟아지는 
￡}대비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3년간의 가뭄도 물 

났다. 

@오십부장과 군대률 롤로 태우다{훌i하 1끼"'16) 엘리O~를 잡 
으러 온 군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불 
에의해죽게된다. 

(;)겉옷으로 요단 강을 가르Cl{왕하 2:1"'1씨 엘리야가 겉옷을 

밀마 물을 치자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시람이 마른 
땅 위로 건녔다. 이후 엘리야는 승천했다. 

왜요UJ.를」를화..:zl좌 

엘리시는 BC9세|경 북이스라엘의 Of합 왕 때 Of벨딛훌라 훌신으로 본래 농부였다. 밭을 

갈던 중에 엘리O~를 만나 기름부움을 받았다. 엘리야 선지X까 승천한 후， 그의 뒤를 이어서 

5대 왕인 여호람 때부터 8대 왕인 요01스 때까지 약 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듯을 백성 

들에게 전승}는 선X짜로서의 Af영을 감당하였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을 가르Cf(왕하 

2:13"'14) 웰리야의 겉옷을 주원 엘리야가 했 
던 것처럼 물을 치자 요단 강 물이 갈라졌다 

@소금으로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키다(왕하 

2:19"'2낀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 
물을 깨끗케 하여 다시는 죽음이Lf， 토~tol 펄 

어지지않게하였다. 

@대머리라 조롱하던 OfO l들을 처벌하대왕하 
2:23-v24) 자신을 대머리라고 조롱하는 OfO l 
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갑자기 곰 
이 나와 O뻐|들을 죽였다. 

@마른 골따가률 물로 채우대왕하 3:1"'20) 모 
압을 치러 어l돔 광야로 가는 도중 물이 떨어지 

자 마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웠다. 

@과부의 71름 캘을 7f득 i뻐대왕하 때~끼 

선지^I학과l 캔한 미뾰의 집의 그 
롱에 기륨을 가득 채웠다. 

@ 불임의 수냄 여인01 0똘을 낳게 하K훨f 4:8N쩌 
OfO l를 날지 못하던 수냄 여인이 임신하였고， 그 01이 
가 죽었을 때 다시 살려 주었다. 

@국 속의 독을 해독시키대왕하 4:않r-이) 독으로 인해 
국을 먹지 못하게 되자 엘리야가 가루를 넣고 독을 없 

댔다 

(;)보리떡 이십 7뻐 자루의 채소로 1백 명을 먹이대왕하 4:42"'44)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백 명이 먹었다 

잉나O멘의 L뱅이 고칩 받대왕하 5:1"'27) 01람 왕의 군대 장관 LfO f만이 요단 강 물에 일 
곱 번 씻으라는 말에 순종한 후에 고칩을 받았다 

φ요단 강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다{왕하 6:1"'7)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버|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하늘의 군대훌 보대왕하 6:14"'23) 사환의 눈을 열어서 수많은 불 말과 불 병거를 보게 했 
으며 o밤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로 걸고 와서 다시 보게 해 주었다. 

@뻐|아 성의 물주림을 해결흩빼훨f 6:24"'7:2이 人빠리 성을 포위했던 01람 문대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고， 이에 O밤 군대는 모든 것을 두고 도망쳤다. 

@죽은 시체가 살아니다(왕하 13:14"'21)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다. 

우리의 머리 속에는 갈벨 t!뻐|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와 850대 1의 전쟁을 극적으로 승 

리하고， 죽지 않고 불 수레와 불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이 가득 채 

원져 있다. 신빽|서도 4뽑서의 기자들，1:11울， 야고보가 엘리O~를 언급하고 있다. 어쩌면 

엘리야의 능력이 선지자 중에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S변한 일일 수 있다 엘리O빠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 이면에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 

엘리야의 시작은 한 마디로 놀라웠다. 온 01스라웰이 엘리야가 무서원 벌벌 떨었다. 엘리야 

는 자신을 믿고 자기 실력을 과시하였다. 가뭄을 선포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 

고， 갈웰 신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으며 큰 비까지 내리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 

리사의 시작은 보잘것없었다. 웰리사는 오랫동안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녔지만 O~무런 능력 

을 행할 수가 없었다. 스승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며 따라다니다가 엘리야 스승이 승천하 

는 모습을 쳐다보며 무기력하게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칠 뿐이었다. 

엘리사의 기적에 갑절의 능력이 나타났던 증거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었다. 엘리사가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은 죄악의 도시였던 여리고 성의 물의 근원을 고치고， 과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이었다. 지급도 여리고 샘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슷아나고 있다. 그리고 보리먹 

20개로， 엘리사를 찾아온 7j1d하고 굶주린 100명의 백성을 불썽히 여기고 다 배불리 먹게 

하였다. 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 복음전파의 역사로 이어졌다. 엘리사는 01람 왕의 군대 장 

관인 나이만의 L뱀을 고쳐 주었다.LfO멘은 믿음 없는 이암벤이었다. 그는 L뱀을 치료받 

은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을 낫케 하신 하나님을 전했을 것이다 또한， 01람의 특공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왔지만 하L벼은 그들의 둔을 멀게 하셨을 뿐， 그들을 다시 웹 주셨다 

고쾌| 돌아간 군인들은 이스라엘의 해벼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 

01다 

이처럼 엘리O빼 엘리사를 통한 기적을 살펴볼 때 중요한 한 자| 사실을 발견효봐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웰리O빠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대딩전 1:15). 하나님이 우 
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을 불러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층이다. 엘리야는 자신 

을 믿고 자기를 과시하다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일문을 포기하지 않고 플 

까지 시링으로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셨다. 웰리사는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 

고 실수도 있었다. 그러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담g하거| 하셨다. 이것이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주넘의 메시지다. 엘리O빠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피택받은 우리의 모슴을 톨아보았다. 하나님이 엘리O빠 엘리사를 불러 주셨듯이 주 

님이 우리들을 불러 주셨다는 사실에 눈물을 흩랬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제아무리 

연~하고 무능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기적， 복음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는cl{행 

1:8).01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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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선교를 준비하며 잃어버린 반 영온 안 영온에게 사랑의 복 
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길 기도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부족안 죄인의 기도를 들어추섰고 사역의 섯째 날 예비된 

안 영온을 만나게 하섰다 . “따예수 크렷”이라는 말만 들으 
며 연국어|서 부음이 사라지느 여느 사연지 사략듬과 당리 

2 c ... ^> L... • -. >c: . '" 

우 손을 모으고 끝까지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아멘”으로 고 

백안 일은이 넙으신 발머니느 ‘예수님이 알머니를 사랑하 L- •• I [J i:!! " C::::: 

세요”라는 냐의 말에 눈물을 용치섰다 그 순간 ‘내가 이 

안 영온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구냐’ 라는 확신과 감사가 

올려냐왔다 깅안I( :/샤， 싼앙뺀희) 

’k 오지로 가케 되연 냐에게 멸요안 곳임을 알려주섰고 ， 임들 
어지연 만날 만안 영온을 보내셔서 내가 실망하지 않게 위 
로하셔다. 사여지로 서교르 와지마 내 연오이 저도되어다 . 2 M " L .. 0 

선도 언어 25문장을 외질 때마다 내 입솔로 사역지 영온에 

게 선포맘이 똥안 나 스스로의 고맥이 되어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심이 녀무 감사쨌다 . 용상은 r잉사， 사무우l 

~ 01 번 선교를 통해 크게 깨달은 게 있다연 ‘선교의 대상은 
누구든지’ 라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연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 저 사람은 복음을 전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 내 기준￡로 추님이 섣택안 영온을 선별아려 쨌던 
어리서으으 보게 하셔고 고 기도회를 롯해 시자가의 복음 

C " -~2 。 님 ’“ 
을 들을 대상은 ‘누구든지’ 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섰다. 박민 

우 ( :/사， 전산실) 

I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 사람을 잦아보기가 임들었다 소 

밖에 없는 팡왈안 조원에 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졌다 . 옥 지나는 이가 듣 

기를 ， 그리고 외치고 있는 내가 듣기를 바라며 외치고 또 

외졌다 물을 건녀고 ， 산을 념고 ， 가시에 뀔리고， 법례에 

물리고 ， 수풀을 헤치며 안 걸음씩 결을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 추님의 발결음이 떠올랐다 추님은 깅은 웅덩이가 있 
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있을 때에는 그 땅의 영온들을 
통해 알려주섰고， 지치고 임들 때에는 준비하신 영온을 보 
내시어 복음을 고백하며 선포케 하섰다 추님은 우리를 도 

우시며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섰다 . 안형아(집"'f ， 츄깐 

용얀l 

복음 증거 현장이 바로 이것이구나 

항상 교호|에서 듣는 말씀이어서， 선교 언어는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는 메 

아리처럼 들리는 저 산너머에 있는 그런 일상적 언어의 나열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카 그 말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있 

었다. 나와 상관이 없을 때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한가운데에 서서 가는 단기선교새 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 
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두려웠고， 나의 내면에서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고 또 두려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다.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 

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렇게 고통도 주시고 길도 막으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언제든지 주님은 더 좋은 앞길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나 

자신 속에서 계속 시험에 들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정말 나는 죄인이고 너무 

나 나약하고 기도로 나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나의 믿음의 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은 아주 잘 구성된 팀의 팀 

원으로 나를 보내주셨다. 팀 훈련을 하고 언어를 외우고 과연 이 훈련과 이 

몇 마디 외운 언어가 정말 쓰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선교지 

현장으로 날아왔다. 팀 모임 때마다 준비된 영흔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사역지에 와서 . 함께 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그대로 현실이 된 

다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라지만 의심 많은 도미어l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 

며 직접 체험하게 하셨다. 정말 맑은 영흔들이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앞에 주 

루룩 서서 기다리며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마줌을 나온 것처럼 서 있었다. 

말씀 증거 사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그저 몇 마디 암송한 언어였고， 너무나 부족한 나 

자신이 그저 앵무새처럼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그 요k게서 일 

어나는 광경을 보았다. 그 옛날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 현장이 바로 이것이구 

나 싶었다. 그 요k게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이것이 참 진리이구나! 예전에 내 

가 모를 때는 단지 말씀이고， 성경 구절이고， 언어의 나열이었다. 그러나 내가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을 때 “나 이제 변하여 새 사람되었고” 이 말씀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참 진리를 깨달았다. 

이경희(집사， 1 0교구) 

선교의 도구， 주님의 도구 

먼저 저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곳에 도착한 순간 ‘이 땅이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실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전개되는 시가지의 전경 

은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상εL을 초월한 열 

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잠시 우리의 50년대를 돌아보 

며 그 시절 우리들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에게 예수는ì0 1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 를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료떨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단위 가가호호 방문， 학교 사역 등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그 

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 

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목정껏 찬송하며 율동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힌두， 무슬림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그들에게 살아 역 

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8박 9일의 일정은 저희들 

에겐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 

니다. 

김윤세(집사， 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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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풍과 나눔 

참 궈중한 엉혼들 

이맘 때면 있는 장년4부의 총동원 전도집회. 금년에도 

우리는 교회 내외의 70에서 75세까지의， 즉 은퇴 직후 연령 

의 장년4부 학생들을 모시는 5년차 잔치를 은혜 중에 잘 마 

쳤습니다. 지난 번 총동원 전도집회 때에 예상 외로 부진했 

던 결과가 기억 속에 남아 있어 준비과정 초에는 다소 위축 

된 분위기였지만， 부장 장로님과 교사 및 학생 모두가 한마음 

으로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고 다방면으로 충성한 결과 당일 

귀중한 새식구들을 맞이하여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날로 가까우니 모든 사람의 믿음이 이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잔치에 참 

여할 것을 권면할 때 참석 못하겠다는 피치 못할 사정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과 생계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경사스러운 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모임과 봉사 때문에， 어떤 이는 아침 

일찍 다른 봉사를 해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제 나이가 많아 교회 내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어떤 이 

는 가족을 우선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등 모두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년4부는 영혼 사랑의 열정이 그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음을 모두의 표정과 대화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존심과 장로， 집사， 권사， 교사의 직분과 지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마지막언 양 전도의 

열정을 발휘하는 모습은 어느 누구도 이블려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날 제1교육관 301호 집회장 앞에 

는 새기족을 환영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행렬이 계단과 승강기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반가이 맞이 

하는 사람과 새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이 넘쳤고， 사료뜩들이 집회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집 

회는 더욱 은혜 충만하였습니다， 1부 순서 후 새가족 환영 시간에 장년4부에 처음 나온 새가족이 오늘 나오기를 

잘했다며 함께 큰 박수를 칠 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t떨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녹 14:23)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강두형(교사， 장년4부) 

전도면지 

제 1 1 73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죄와 허물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걷던 이 죄인 

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몸 된 교 

회를 섬기며 맡기신 소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 

합니다. 저의 부족하고 연익t한 부분까지도 다 알 

고 계시며， 또한 채워주시는 주님은 길이요 진리 

요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 

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장년3부 총동원 전도집회에 참석케 하시니 감사 

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60대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세상 끝 날까 

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주 

님께 감사와 찬송 

과 영광을 돌립 

니다. 장년3부 초 

청집회에 초정해 

주신 목사님， 장로 

님 그리고 교사님들 

께다시한번감사드 

립니다. 

TO. 혜수닝을 믿을 내 진구 

이연숙(권사， 장년3부) 

오직 십자가의 은혀l로만 가능함을 

사람들은 조건을 E농어| 따진다 좋은 환경， 좋은 장소、 좋은 시간， 좋은 물건 등. 

나도 좋은 것들만 선호했던 시료에|다 하지만 이런 좋은 조건들이 좋은 줄만 알 

았지 조금만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연 바로 불평과 불~to l 터져나오는 철없는 

시람이었다 다니엘의 모습 기운데 얼마든지 누랄 수 g，t는 부분이 있었지만 늘tof 

다 히나님 잎뻐| 서 %는 자서l로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나 지~은 히나님 앞에 있 

는 것보다 좋은 조건들만 따지고 사람들 앞에서 좋게만 보이려고 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었다 무엇보다 처한 환경마다 나의 마음은 변덕이 심히였다 다니엘은 

전혀 변히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븐맨 나는 자금껏 나 지신만의 믿음으로 

변덕이심했다 

쉽게 변하고 많은 유혹이 있논 서~뻐|서 내 믿음조차 지키지 못한 채 변덕 

이 심한 믿음의 소유지인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부뻐| 없었 

다 어려운 환경만 보면 조건을 걸고 나 자~을 향해 타협히려 했던 잘못되 

고 하님 잎에 거짓되었던 신앙을 돌아봐| 된다 다니얼을 항õH서 던χ}는 

시탄의 유혹이 나에게도 던져진다면 나는 어떨까? 생각하며， 나 지~을 예수 

’ 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 죄인임을 다사금 깨닫게 되었다. 

냐는 말이야. 3l얄 수인012~교 tH. 교호t엔 0-(렸을 석부터 다L( J..(는 

않밥J..(얀」 올해로 5년째까 되었단다.5년 동얀 여l수닝을 만남 010 1= 

1(를 들려줄마 해. 내1~ 얀얀 여l수닝은 녀무나 따뜻하고l 푸근학교→! 

너무톡 든든한 분。 (셔서 ?그분만생l냥f연 그냥 눈울01 나. 왜 그렇 
겐 나릎 사링냥H 추시는지. 너무막 귀다란 사랑 때문어l 극- 감객01 

흘러 녕쳐서 눈훌。 1 L~. 궁급하지 않L(? 어떠한 분01신시 말이0 1=， 
나도 여l수닝을 얄11 선어l는 여I수닝도 그냥 01신의 흔채라 생감했 

고1 연l수닝 맏는 샤량응 으l시1~ 장 얀한 사람01라고 생깐했었0-( 

L~ 자신얀 궁꺼l 빛고 L~안 우뚝 서 있으연 된다고 장 꿋꿋이 서 ?잊 

던 내까 여l숫닝을 양꺼l 되고， ‘진짜’ 01싱을、 알게 된 때에 비록소 L~ 

걷l 오든 껏을 내려놓껴l 되었언. 년도 o f'만도 과꺼으l 나처럼 아무껏 

도 얀 믿고 &t겠λl만， 인선，，~ 여I수닝을 얀날 그 때까 되연 치긍운 

얄 수 없는 FH otoF1l릎 1~숭요료 양꺼l 될 1-( 0 1=. 녀어l께 그 때1~ 발 

리 다1바꾀 1f도;항꺼f . 

자금껏 LH가 가진 믿음을 축복으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 

을 괴죠팅}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기진 믿음을 좋게 설명하려 했던 모습 

은 L벤의 믿음으로 서|싱과 거짓과 E볍of는 E응이 되고 있었던 것이 

다 분명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다면 내 믿음은 변훌tol 

없어야 효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묘응이어야 효빠 이 믿음 

은 내가 가질 수 Sk는 것OIOf니라 나는 아맘j도 할 수 없고 오직 

십X씨의 은혀l로만 7덮에 대| 은혀}를 받는다 태|오의 신앙 

만도 못한 나의 못난 믿음을 회개하며 오늘도 나 지션의 생각과 행동 

과 모든 삶들을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모두 내려놀는 은혜가 있가를 간구흔!cf. 

김성은목사 

*2011 년 10월 2일 주일3부예배， ‘다니엘의 믿음’ (단 6:1-23) 말씀을 듣고 

L~，와 닫01 장 진리01신， 그 여l수닝을 사랑하교 두 손 꼭 장고 찬양 

부를 그 날을 벌써부터 1f대하꺼l 되는구L~. 극 F댄1~ 꼭 언론o-( J..(김 

바라며. 얀녕 " ..... ..... ............ . 
ZOIl. 10._ 1. 송배I 여l수닝을 까댐t태I 될 그 날을 11타리는 

수인o l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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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찌기혼련 l 얘기혹 

[청 All1 훈 련 l 말씀 ‘무엇을 듣는까 스스로 읍꺼}라’ 
(마l~복올 4:24) 딛톨밀톰혜 멘현톨뭘맨 이번 정지기훈련은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라는 

말씀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1]너희가 무 

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2J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3J 
더 받으리니. 각각의 소주제 속에 담겨 있는‘ 메시 

지가 전하는 핵심은 E단하다. “무엇을 듣는가 스 

스로 삼가라 즉， 내 말을 귀 담아 듣고 실천하 

라는 것이다. 귀 담아 들어야 할 말은 당연히 복 

음이다. 천국과 지옥을 놓고 들어야 할 복음은 예 

수 그리스도를 효t한 믿음이다. 믿음은 복음을 들 

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준다. 

찬양 어투운 내 눈 를탑1M 오16곡 
청지기훈련의 특징 중의 하나는 찬양을 통한 

은혜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말씀이 녹아내려져 있는 7콕와 찬양이 준비되어 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도， 생명의 양식 ，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다，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거룩한 성〉은 그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 낯설지는 않을 것이 

다. 그만큼 더욱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 안으로 들어가 주님이 기뻐 받 

으시는 찬gt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친뱅 얀내우|윈의 민도를 받으면 더혹 운혀|로워요! 
청지기훈련은 아기에서부터 어르신들째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복음의 잔치이다. 본당은 물론， 각 소예배실까지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게 된 

다. 그런 묘념 기본 질서가 필요하다. 예배실에서는 예배위원의 안내에 따라 착석하 

며， 차량은 주차위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안내에 따르지 않으면 다수에게 불펀을 주게 된다. 안내위원의 인도를 받으면 모두 

가 은혜로운 시죠F을 누랄 수 있다. 

청지기훈련을 기다리는 기도 

에덴앙f 거니시는 여호와소리 듣게 하소서 

아라핫산노아에게 하시는 여호와소리 듣게 하소서 

모리아산 아브라뺨R게 하시는 여호와소리 듣게 하소서 

시내산 모세에게 하시는 여호와 소리 듣게 하소서 

호랩산(시내샌 엘리야에게 하시는 여호와 소리 듣게 하소서 

갈보리산오른면 강도가듣는 소리 듣게 하소서 

주의 징계하심을 정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임마밤마다슬피 우는 예레미야의 애가를듣게 하시고 

핀 윷불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네 악이 쩨하여쳤고 

네 죄가사하여졌느니라는주의 목소리 틀째 하소서 

주예수크신사랑포들려주시오 

이 산콰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게 히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봉연(집사. 2교구) 

2011 년 10월 23일 @ 

혐I1기훌련 확펙 
몬당 1 륭좌석배지 

G二그 I극~ 

뭘램냄펀뽑뽑 
댐뽑냄볍뽑뽑 
탬펄 멜펌 r-II 댈힘 낼힘 

i~11!l:믿l!:~댐일IItJPJ l!ì11퍼쉰흩콕흩검7.l 1째 

옳 편웹웹웹뽑 
편웹웹뽑냄뽑 
안내 
• 이번 주 화 · 금요일 기도원 집회， 수요일 충현전도대원혼 
련 · 구역장 영성훈련 및 금요구역예배는 쉽니다. 

• 탁아부실(선교관 1충， 작은 방:0"'3세， 큰 방:4"'7서D을 운 
영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영아부실(제1교육 
관 1층， 해| 이해 및 베다니훌본당 1충， 8세 01상}을 이용 

하시기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에 주차하신 분은 서둘러 
차량을 이동하시고 차를반내부의 모든 지시에 적극 따라 
주시기바랍니다. 

• 주치는 반드시 치를엔내부의 지시에 따라 교회 주차장에 
하십시오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 

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될 수 있습니다. 

2875 이지환 영아부 12 

2876 강지훈 영아부 23 

2877 권순범 영아부 23 

2878 하 율 영아부 11 

2879 장세윤 영아부 1 

2886 박정표 앙육반 12 이윤재 

2887 이소라 앙육반 1 정문대 

2888 문예지 정년 1 부 24 임점희 

2889 이증성 앙육반 10 흥미화 

2890 임소령 초등2부 13 도승애 

2880 최영준 영아부 12 1 2891 강대성 앙육반 16 강인석 

2881 강두혁 영아부 17 I 2892 김상수 에바다부 25 박인기 

2882 안효영 24 박성희 I 2893 이다환 중등부 8 김예림 

2883 손민정 앙육반 18 최미자 1 2894 유지연 4 

2884 박인태 2 1 2895 정정환 3 심효숙 

2885 류소민 초등1 부 13 



제 11 73호 주간중연 

교피소석 

0 201 1 년 1 0월 23일 

ill]패 

- 또 이르시되 녀회가무엇을 듣는가스스로삼가라 

녀회의 혀|아리는그 허|아림으로 

녀희가헤아렴을받올것이며 더받으리니 

정지기흘린 핀JlI로 이밴 추 와 • 급요일 기도윈 집외 수요일 흥뀐전도매윈혼련 • 구역정 
g성흘린 빛 금요구액예에는 염니다. 

모임 

기도의 창 츠ts~ 
o L.,;; 

흥톨윈 견도집피 

부서 | 일시 

3교구 I 23일 오늘) 14:00 
10교구 I 23웬오늘) 14:00 
징교구 I 23일 오늘) 14:00 

1 남녀전도회장월례회 

일시 ‘ 23일(오늘) 15:10 

장소 ‘ 제1교육관 407호 ~f 소 

저2교육관 4층 

길릴리흘 

일 시 

29웬토) 14:00 

30웬다음 주웹 14:00 멸셰 

박무희 타교은퇴권사(이숭봉 성도의 

모친 · 이명희 권사의 시모， 3교구상 

록8구역)/15일 별세 ， 17일 장례 

2 김옥만 씨(권정순 집사의 모친 · 김 

병문 집사의 장모， 11교구 창동2구 

역) / 16일 별세 ， 18일 장례 

3 유재화 씨(김용래 성도의 모친 김 
숙자 집사의 시모， 5교구 미도1구역) 

/16일 별세 ， 19일 장례 

4 송기현 성도(송효종 집사의 부친 · 
남은희 권사의 시부， 11교구 창동1 

구역)/17일 별세 ， 19일 장례 

띠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준비뼈 참석하도록은혜를 베푸소서. 

a 충현의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 흰요 3:잉이 되게 하소서 

장소 길릴리휠주앨 니사렛훨수요웹 

권시회 오키리니 강흩 

일 시 . 엘(주앙v26알수l， Off주앨15:00) 수요얄16:00) 

장소 제1교육관 505회네알)509회캄보디에 연교언어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흩캉뜯템페침lSl피톨홉흩별훌i훌훌I 

·지휘(박영민 집새 

· 컴퓨터로 악보 그èl'l(김진협 집새 
· 콘트라베이스 

• 기증반 :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비슴 호른， 성악， 

트럼멧， 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바O별린， 

비올라， 젤룩 피아노 오르간， 화성학， 
챈음악01론， 뺨법 얻/7/1대여7움 

톨 의 및 수강 신청 : 찬양위원회(#259 . 260 . 261)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 
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1Zl 1년 1인 1명(1 ， 1 ' D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딩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 
λ까되게하소서 

2 김홍칠 군(김석순 타교권사의 아들) 

과 최인영 양(최경수 씨 이경옥 성 

도의 딸， 4교구) / 29일(토) 14:00, 서 

울교회 1충 웨스트민스터흘 

3 길경덕 군(길상옥 집사 · 최순조 집 
사(타교)의 아들， 9교구)과 이미란 

앙(김정숙 씨 의 딸) / 29일(토) 

14:00 , 서초로얄프라자 1충 다이아 

몬드흘 

결흔 

1 김형훈 군(김규대 집사 · 김숙자 권 
사의 아들， 7교구)과 김지미 앙(김종 

민 성도 연규옥 성도의 딸， 타교) / 

29일(토) 13:00, 충현교회 갈릴리훌 

g 충현의 재단들〈유지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될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 
된 사랑관과 자연쟁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찌가 
되게하소서. 

l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l 

새벽 기도회 (10 /24- 10/30) 

.L~삐양힘 

.하나온앵 
~._.-

에 II !l I 

I홈률흩&훌댐l 

* 1 융i대쿄뼈 

t.~랜역 [. 

예배 담당 (10 /26 - 10 / 3이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1이26 
수요 I 측량할수 없는그싹도의 풍생함(엠 3:8) 김성관목사 묘\!.. 서 o스 I 전인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호산나 찬양대 오케스트라) 

수요 II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롬 8:26-30) 배광영 목사 김성관 양재웅 십자가 군병들아(실로암 찬양대) 

10/28 갱i\171훈련 무엇을듣는가쓰로 삼가라(막 4:24) 김성관 목사 양재웅 조증민 내가 여기 있사요내연합찬양대 오케스트라) 

주일 I 오늘너l가나와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댄찌:39-얘) 강창웬 목사 김준민 김성호 〈예배전찬양〉 

주일 II 오늘너l가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댄 23:39-43) 황의연 목사 τ 디서 ~y 김단용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외 /소프라노 장순양(임마누엘 찬양대) 

1이30 주일 m 오늘네가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녹 23:39-43ì 김성관목사 유현철 ζ」4l즈\!.. 내 주는 강한 성01요 외 / 바이올린 장연희(전임 연주자) 

주일 W 오늘너1가나와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늑 23:39-앤) 나기태 목사 이희식 정태동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외 / 바이올린 샘희(전임 연주자) 

주일 V 오늘너l가나와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녹 23j얘3) 양재웅목사 박만복 전은배 놀렵다쐐큰댐Il~ 1플랬맨}뼈쐐(뺑뻐스E라， 뻗챈때) 

주일찬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원하시는도시(용 1:1-4) 김성관목사 김정훈 키U거」서「 유o}부 / 소망부 중장 / 12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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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위원회 

박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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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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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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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정헌 
9교구 

김준민 
21교구 

박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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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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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A 

캉창원 김성은 
20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유현철 
1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육성 
17교구 

박근백 
고등부 

안치원 
24교구 

이광석 

장지원 
11교구 

하형욱 

.우|임목사 김성관 

(홈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량 

@오전 9:40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오전11:00 쩌% 남부파1 ，10:20 0뺑 경유) 

@오전 9:50.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m부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어및수 
회로 오후 1시어1 드리는주일 W부 여배는 스리랭뻐 중국어1 
몽골어， 러^IO IOj ， 킴보디OIOj ， 인도셰^IO뻐로동시통역됩니디 
Sin.Jta"lnIS 1ra"stlti:r5 i1 fu#l, a‘-，때뼈_ iJ"d5;J1 
l.a'g.Ja;je <re iM뼈il a1It'e ElE쩌10αxJ< W얘'4l 않~， 
iJ"d&i 벼iεn 야gξ， 뼈-giJ1， R..5siJl, can따xia1:ro 
h:bleSiiJl <re양~iM썰il a1lt'e creO<뼈〈뼈양ψ앓~ 

기도원집회안내 (륨 02-552-8200)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 0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쨌뻐
 뺑뻐
 엠빠
 觀뻐
 

I 전임연주자 이에스더 장연희 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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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송요한 

신범식 

· 전임지휘자 김진협 

· 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6교구 

김정운 김정자 
24.교구 15.교구 

옥미자 윤인숙 
9교구 3교구 

이향란 엄태주 
12교구 17교구 

최문실 홍순애 
1교구 5교구 

· 사 랑 부 

교 

PU비ished by.도밴2!'9ÞI'Un Ch.!l!ç~ ~ress 

· 선 

l.""잉ι'w!’“_ ... ’-~증--

구 분 시 간 장소 
장년 1 부 오후 12: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 ‘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m 
탁아 부 (수) 오전 10:30-12:00 선교관 1층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 10 베 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 00 제2교육관 3층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 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 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 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z. τr:fti 오전 10:30 복지관지하2충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 2: 10 제 2교육관 2충 


